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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절기 ,

계절성 알레르기비염 

 

           충남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김 용 민

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다 많은 이들이  . 

좋아하는 계절이지만 알레르기비염 환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계절이다. 

심한 일교차 건조해지는 공기 등에 의해 비강 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, 

기능이 떨어져 비염의 증상이 악화되며 대표적인 가을철 알레르기 항원인 , 

돼지풀 쑥 환삼덩굴 등의 화분에 반응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, , .

알레르기비염은 계절성과 통년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년성 , 

알레르기비염은 일 년 내내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가장 

흔한 원인은 집먼지진드기이고 계절성 알레르기비염은 일정한 계절이 , 

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가장 흔한 원인은 꽃가루다 대기 중의 . 

꽃가루 양은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비가 오면 대기 중의 꽃가루가 

매우 감소하고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기 중 꽃가루가 , 

증가하므로 증상도 이에 따라 변하게 된다.

국내에서는 월 말부터 월까지 오리나무 버드나무 참나무 소나무와 2 5 , , , 

같은 수목화분이 월부터 월까지 쑥 돼지풀 환삼덩굴과 같은 , 8 10 , , 

잡초화분이 주를 이룬다 곰팡이는 월부터 월까지 많은 양이 관찰되며 . 7 10

강수량과 습도에 비례하는데 장마철과 같이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는 , 

포자의 양이 감소하다가 비가 갠 다음 날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

있다 일본 삼나무는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등 남부 지역에 많이 . , , 

분포하고 우산잔디는 따뜻한 남부 해안지역에 분포한다, .

알레르기비염은 원인으로 의심되는 항원에 노출 후 코와 눈 주위 및 

연구개에 발생하는 가려움증 재채기 코 킁킁거림 코 막힘 맑은 콧물 및 , , 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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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비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다 병원에 내원하면 . 

비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맑은 콧물 및 창백하게 부어있는 하비갑개를 볼 , 

수 있다 또한 원인 항원을 알아보기 위한 피부단자검사나 혈액검사를 . , 

하게 된다.

계절성 알레르기비염의 치료는 먼저 원인이 되는 항원을 피하는 

회피요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항상 꽃가루나 미세먼지 정보에 귀를 기울여 . 

대기에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는 경우 창문을 닫아 실내 유입을 막고, 

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, , 

외출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여 항원의 접촉을 줄여야 한다 증상의 정도에 . 

따라 약물치료를 같이 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. 

알레르기비염의 보조적인 치료로 비강세척을 추천하는데 비강세척은 , 

콧속의 콧물 가피 항원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 , , , 

매개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비염 증상 및 약물 사용을 

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.

알레르기비염은 단발성 질환이 아닌 매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 

질환이므로 계절성 알레르기비염이 의심되면 가까운 알레르기 질환 관련 

병원이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자신이 알레르기비염인지 확인을 받는 

것이 좋다.




